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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He doesn’t….”  

 몇 개월전 남편과 나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조기 은퇴를 하라는 것이다.  이게 웬 말인가, 이곳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 사역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십년전에 일년 사역하다가 북가주로 발령이 

나서 올라갔었고 그곳에서 8 년간 사역에 충실하다가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이곳 오렌지 카운티로 

발령받아 내려 왔는데 조기 은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말을 듣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충격에 

심장이 뛰고 식은 땀이 흐르면서 뒷말을 이을수 없었고 그자리에서 쓰러질것 같은 신체 

상황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대화를 마무리지었고 자리를 떴다.  남편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가 뭘까?”를 중얼거렸으나 그 이유를 알 길은 없었다.  우리가 받은 충격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역시도 아무 대안을 

들을수 없었다.  은퇴 나이를 3 년 앞두고 있는데 은퇴후의 삶이 대책이 없었으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심한 두려움과 갈등의 요인이 되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2 년전 이곳으로 발령받아 왔을때 부터 정말로 알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불쑥 불쑥 튀어 나오는 통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을 갈 수 없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추수리면서 지나왔다.  그렇게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때문에 마음에 기쁨은 고사하고 평안이 

없어지면서 공연히 남을 송사하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원망의 말을 하다 보니 관계가 서운해지고, 

남들을 판단하면서 시야비야를 따지듯 하다보니 나의 시간들이 황폐해져가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생각들로 눈물과 한숨이 내 마음을 자리잡고 있었다.  그렇게 기도조차 하지 못하던 어느날 아침 

다니엘서 3:13-25 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믿음에 찬 생각과 행동이 그날따라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18 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대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대니엘은 어떻게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  나는 사역자라고 하면서 심하게 갈등을 겪고 요동을 치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평안으로 다가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속삭이셨다.  그런 뒤로 나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를 되뇌이면서 “당신의 자녀이오니 당신이 인도하소서 당신만 따르리이다”  

그뒤로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축하한다고 전화를 한다.  그들에게 은퇴하라면 큰소리로 

쾌재를 부르고 즐거워 하면서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지내겠노라고 말이다 솔직한 마음이라고 

두번 세번씩 강조한다.  그렇다 조기은퇴가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지금은 



‘디딤돌’로 삼아서 차분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는다.   

그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나인가?”를 되풀이 하지 않고 “많은 사람중에 나를 지명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해요”로 바뀌였다.  그럼과 동시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 일 뿐이다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한다.  대니엘과 같이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빌(Phil)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